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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연구자가 부여한 논문의 키워드 분석을 통해 기록보존 분야의 연구동향을 밝히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록보존 분야 연구 주제의 변천과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000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기록보존 연구 463편을 중심으로 NetMiner V.4를 통해 
연결 중심성 분석과 매개 중심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수집한 연구논문을 학술지 게재 시기에 
따라 제1구간(2000년~2007년), 제2구간(2008년~2014년), 제3구간(2015년~2021년)으로 나
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 구간에서는 ‘전자기록’과 ‘장기보존’, 제1구간에서는 ‘OAIS참조
모형’, 제2구간에서는 ‘전자기록’, 제3구간에서는 ‘기록관리기준표’과 ‘장기보존’이 핵심 주제 
키워드로 영향력과 확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1구간에서 ‘디지털 보존’, ‘디지털화’, 
‘OAIS참조모형’ 등 기록보존을 위한 개념적 틀과 이론 중심 연구, 제2구간에서 ‘전자기록’, 
‘평가’, ‘DRAMBORA’ 등 보존 활동과 관련된 절차와 실제 적용 중심 연구, 제3구간에서 ‘데이터
세트’, ‘행정정보시스템’, ‘소셜미디어’ 등 기록관리 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적 구현 연구 주제로 
진행되는 과정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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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the research trends in archival preservation 
through keyword analysis, understand the current research status, and identify 
the research topics’ changes over time. The degree and betweenness centrality 
analyses were conducted and visualized on 463 “archival preservation studies” 
articles published from 2000 to 2021 in various academic journals, using 
NetMiner 4.0. The collected research papers were divided into three time periods 
according to when they were published: the first period (2000–2007), the second 
period (2008–2014), and the third period (2015–2021). The subject keywords 
for the research papers on archival preservation in Korea that have influence 
and expandability are as follows. Across all periods, these were “electronic 
records” and “long-term preservation.” In addition, if taken separately per 
period, the “OAIS reference model” and “electronic records” dominated the 
first and second periods, respectively, while the “records management standard 
table” and “long-term preservation” both dominated the third period. A 
conceptual framework and theory-oriented study for archival preservation, 
such as “digital preservation,” “digitalization,” and the “OAIS reference model,” 
dominated the first period. During the second period, more research focused 
on procedures and practical applications related to conservation activities, 
such as “electronic record,” “appraisal,” and “DRAMBORA.” In contrast, the 
majority of the research in the third period was on technical implementation 
according to the changes in the records management environment, such as 
“data set,” “administrative information system,” and “social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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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기록관리학 분야에서 보존이란 기본적으로 원본형태를 장기간으로 지속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국가기록원 보존
관리과, 2004). 역사적, 행정적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기록물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시켜 보호하고, 필요한 시점
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 수립, 물적, 인적 자원, 시설 및 장비 확보 등 기록보존
은 학계의 주요한 이슈가 되어왔다. 2000년 이후 전자기록물이 등장하면서 원본성이 아닌 진본성을 유지하는 것이 
기록관리의 핵심이 되며 전통적인 보존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기록보존에 기록물 생산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고 기록물의 개념이 기록정보로 확장되면서 과거의 물리적 보존의 개념에서 기록정보가 지속적으로 
접근, 활용할 수 있는 보존의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변화된 디지털 환경에서 보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디지털 기록의 보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꾸준히 수행되며, 다양한 관점에서 기록보존을 주제로 
하는 연구가 축적되고 있으나 아직 기록보존에 관한 연구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 

연구동향 분석은 한 학문의 일정 기간 수행된 연구 활동의 흐름을 파악하는 일로, 해당 학문 분야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 주제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하며 앞으로의 학문적 발전 방향을 예측하게 한다(김성환, 오효정, 
2018). 한 학문의 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된 세부 주제 영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이 필수적(김희정, 2005)
이며,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기록보존 분야에서의 지난 
20여 년간 수행된 국내 연구동향 분석을 통해 현재 기록보존 연구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확인하고 비교하고
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자가 부여한 논문의 키워드 분석을 통해 기록보존 분야의 연구동향을 밝힘으로써,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록보존 분야 연구 주제의 변화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기록보존 연구를 중심으로 주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약 20여년간 수행된 국내 기록보존 
연구 주제의 핵심영역과 세부 주제 영역의 구조와 변화를 조사하였다. 기록관리학에서 보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그 개념 및 연구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본 연구는 그동안 수행된 기록보존 연구의 핵심영역과 발전양상 
등 연구의 전체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하며, 후속 기록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2 선행 연구

본 연구와 관련하여 기록보존 연구동향에 대한 연구는 많이 행해진 바 없으므로, 기록관리학 전반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장로사, 김유승(2009)은 ‘기록학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한국
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발표된 논문 중 전
자기록물 및 정보기술을 중심으로 한 정보학 영역의 기록관리학 연구동향을 조사․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정보학 
영역을 중심으로 한 기록관리학 연구논문은 총 99편이었으며, 양적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연구자들이 
선호한 주제 영역은 메타데이터, 전자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빙(아카이브), 정보(기록물)공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희섭, 강보라(2018)는 한국기록관리학회지 논문의 연구 주제 분석을 위해 창간호인 2001년부터 2017년까지 
발표된 390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자부여 키워드 875개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키워드는 정제 과정을 거친 후, 
3회 이상 출현한 키워드로 제한하여 총 92개의 키워드를 대상으로 NetMiner4을 활용하여 주제를 양적, 영향력, 
확장성 측면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한국기록관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중심이 되는 연구 주제는 ‘기록정보서
비스’로 ‘제도 개선’, ‘디지털화’, ‘유형별 기록물관리’, ‘전문인력’ 등으로 관련 연구가 진행됨을 파악하였다.

김성환, 오효정(2018)은 8종의 온라인 공개 국제학술지와 6종의 국내 학술지에 2000년부터 2017년까지 게재된 
기록관리학 논문의 연구자 정보를 조사, 분석하여 국가별 연구논문 게재 지수를 지리적으로 시각화하고, 5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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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열 분석을 통해 국제적 기록관리학 동향과 국내 연구동향을 비교분석하였다. 지리적 시각화 결과, 상대적으로 
영미권 국가에서 기록관리학의 연구가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내외 시계열 연구동향의 
비교, 분석을 통해, 국내 연구는 국제사회의 전체적인 흐름에 따르고 있으나, 정부의 역할과 같은 주제 영역의 연구
가 부족하며 공공기록물 위주의 주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의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김창한(2021)은 기록물 평가체계의 문제와 관련된 국내 기록물 평가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2000년부터 2019
년까지 출판된 학위논문과 기록관리학 주요학술지를 대상으로 하여 약 57편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의 
논문들은 정량 분석과 평가 정책, 처분일정표, 재평가 분야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록 평가 
분야에서 공공 기록, 공공기관 중심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파악하고, 기록물 조사 바탕 평가 연구, 다양한 
재평가 연구 등 기록 평가 분야 연구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기록보존과 관련하여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는 그 주제 분야를 디지털 보존으로 한정하거나(이
소연, 2013) 디지털 보존과 관련하여 국외의 디지털 큐레이션 연구와 교과과정을 분석한 연구(정의연, 최상희, 
2019)가 있다. 이소연(2013)은 국내 디지털 아카이브와 보존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고자 ‘한국기록관리학회지’와 ‘기
록학연구’ 등 기록관리 분야 학술지 뿐 아니라 배경학문을 망라하여 디지털 아카이브나 보존 관련 키워드를 포함한 
연구논문 115편을 수집하였다. 일반연구, 정책연구, 기술연구, 디지털 자원 유형별 연구 등 4가지 주제 영역에 
따라 연구 내용을 분석하였다. 국내 디지털 보존 연구의 분석을 통해 기록관리학 분야 외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연구 간 상호이해가 충분하지 않으며 디지털 아카이브와 OAIS 참조모형 등 기본 개념 
등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정의연, 최상희(2019)는 디지털 보존과 디지털 큐레이션과 관련된 국외의 논문과 대학 기록관리 과정의 교과를 
대상으로 제목 키워드 프로파일링 기법 및 네트워크 분석과 내용분석을 통해 논문 및 교과의 핵심 주제 영역을 
도출하였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결과, 논문의 핵심 주제 영역은 아카이브 시스템이며 교과는 큐레이션 교육 및 
업무가 주요 영역으로 나타났다. 논문 및 교과의 내용분석을 통해, 논문에서는 전략설계, 교과에서는 기록관리업무
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디지털 자원의 포맷이 중요한 이슈임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기록관리학 분야 내에서도 전자기록물, 디지털 보존, 디지털 큐레이션, 기록 평가 등 다양한 
주제 영역의 연구동향 분석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기록관리 분야 내 보존이라는 특정 주제 영역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많지 않았다. 기록보존 관련 국내 학술 연구의 동향 연구는 디지털 보존에 국한하여 다루고 
있으며, 2000년부터 2013년까지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것(이소연, 2013)으로 그 이후 디지털 기록이 보편화 된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기록보존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종이 기록부터 최신의 디지털 기록까지 기록보존 주제를 망라하여 국내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2000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기록보존 연구를 중심으로 주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여 시기별 국내 
기록보존 연구 주제의 변화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기록보존 분야의 발전양상과 변화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설계
2.1 연구절차

본 연구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록보존 연구 주제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간행시기를 세 구간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세 구간은 기록 보존 연구에 영향을 준 이슈를 기준으로 2000년부터 2021년까지 7~8년 간격으로 
구분하였다. 제1구간과 제2구간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1999년 제정 이후 전자기록 중심의 기록관리 
변화에 부합되도록 전면 개정되었던 2007년 전후를 기준으로 나누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함께 종이기록물 보존에서 벗어나 전자기록관리 체계 구축에서 기록보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던 시기이
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였다. 제2구간과 제3구간은 기록보존 분야에서 데이터세트 기록 보존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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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된 2015년을 기준으로 하여 구간을 나누었다. 모든 분석은 전 구간(2000년~2021년)과 세 구간(2000년~2007
년, 2008년~2014년, 2015년~2021년)으로 나누어 간행시기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기록보존 연구의 핵심 주제 영역과 관련 주제를 확인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주제 영역이 확장되
거나 소멸, 세부 영역으로 융합되는 과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키워드 네트
워크는 키워드 쌍의 동시 출현 빈도를 활용하여, 주제 분야의 영역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기법이다. 이러한 동시 
출현 단어 분석을 통해 특정 주제 영역이 독립적으로 다루고 있는 분야, 공유하고 있는 분야, 시기에 따른 변화 
양상 등을 분석할 수 있다(서선경, 정은경, 2013). 네트워크분석은 NetMiner V.4를 활용하여 분석하며, 관련 키워
드 간 연결 구조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결 중심성 분석(degree centrality)과 매개 중심성 분석(betweenness 
centrality)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키워드 군을 통한 연구 주제 변화를 살펴보았다.

주제 키워드는 연구자가 부여한 논문의 키워드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수집된 키워드는 기록관리학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범용어인 ‘기록관리’, ‘기록’, ‘정보자원’ 등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1차 수집과정에서 사용
한 ‘보존’ 등의 단어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특정지명이나 국가명 등의 고유명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의어는 하나의 단어로 통일시키고, 띄어쓰기를 모두 지우는 등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쳤다. 

네트워크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제 키워드 수집 정보를 엑셀 파일에 2-mode 네트워크의 Linked List 형태로 변환하였다. 
둘째, NetMiner V.4에서 변환한 파일을 불러온 뒤, 2-mode degree 분석을 수행하여 키워드의 노드와 링크 

수를 구하였다. 
셋째, 2-mode를 1-mode로 변환하여 키워드 노드 간 동시 출현 네트워크를 수행하였다. 
넷째, Shortest Path 기능을 통해 최단 거리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섯째, 연결 중심성 분석을 통해 키워드 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각 키워드가 어느 정도의 연결 관계를 
맺고 있는지 측정하고, 가장 다른 키워드와 연결 관계를 많이 맺고 있는 키워드 즉 연결 중심성이 높아 영향력이 
큰 키워드는 무엇인지 파악하였다.

여섯째, 매개 중심성 분석을 통해 키워드 간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매개 키워드가 무엇인지 파악하였다. 매개 
중심성 분석을 통해 키워드 간 관계 연결의 중심에 있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파악하였다.

일곱째, 간행 시기별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 분석의 시각화 결과를 비교하여 연구 주제 키워드 군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2.2 연구대상 및 수집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록관리학 분야에서 기록보존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록관리학 분야의 연구논문이 발표되
는 국내 학술지 6종을 선정하였다. 6종의 학술지에서 4종은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로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이며, 2종은 기록관리와 관련된 연구 논문이 자주 게재되는 
주요 학술지인 기록학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이다(<표 1>참조).             

연구의 수집 대상 시기는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총 22년이며, 한국기록관리학회지는 창간호(2001년)부터 간
행된 모든 논문을 수집하였다. 수집한 논문 중, 구체적인 연구주제를 살펴보기 위해 1차 정제과정을 통하여, ‘보존’
이라는 키워드에 부합하는 논문을 선별하였다. 이 중 서평, 연구 리뷰 등은 제외하고 학술논문(article)이라고 명시
된 것만을 선별하였다.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의 경우 ‘보존’이라는 통제어를 통해 1차 정제과정을 거쳤지만, 기록
관리학 분야에서의 보존이 아닌, 문헌정보학 분야에서의 보존 관련 주제를 가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2차로 두 명의 
연구자가 연구 제목, 초록, 주제어 등을 확인하여 학문 분야가 기록관리학 분야의 보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논문은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463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표 1>은 학회지별로 추출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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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연구 논문 수이다. 

 

구분 학술지명 기록보존 연구논문 수

기록관리학
기록학연구 174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1

문헌정보학

정보관리학회지 40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29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8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1

합계 463

<표 1> 국내 기록관리학·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와 기록보존 연구논문 수

  

3.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기록보존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주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키워드 네트워크는 
키워드 쌍의 동시 출현 빈도로 표현되는 네트워크로 동시에 언급된 빈도가 높을수록 밀접한 관계로 해석하며 이와 
같은 관계가 모여 네트워크를 구성한다(김희섭, 강보라, 2018). 네트워크 분석에는 NetMiner V.4를 활용하였다. 
간행시기에 따라 주제 키워드를 전 구간(2000년~2021년)과 세 구간(2000년~2007년, 2008년~2014년, 2015
년~2021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3.1 전 구간(2000년~2021년)

<그림 1>은 전체 키워드의 네트워크를 표현한 것으로 2,278개의 노드와 4,125개의 링크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키워드 네트워크는 매우 복잡하여 시각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논문 출현횟수를 3회 이상으로 
제한한 860개의 키워드를 시각화하였다(<그림 2>참조). <그림 3>은 다시 한번 같은 연구에 동시 출현한 횟수가 
3회 이상인 키워드로 제한한 결과를 시각화한 것이다. 그 결과 ‘장기보존’과 ‘전자기록’을 중심으로 24개의 노드가 
연결된 그룹이 가장 크고 복잡하게 나타났으며, 4개의 노드가 연결된 그룹이 3개, 3개의 노드가 연결된 그룹이 
3개, 2개의 노드가 연결된 그룹이 4개로 총 11개의 그룹이 나타났다. 

<그림 1> 전 구간(2000~2021) 키워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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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 구간(2000~2021) 3회 이상 출현 키워드 네트워크

<그림 3> 전 구간(2000~2021) 3회 이상 출현 및 3회 이상 동시 출현 키워드 네트워크

<표 2>는 3회 이상 출현 및 3회 이상 동시 출현한 키워드 간의 최단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기록보존 연구 주제의 
평균거리는 2.766이며 최대 6개의 키워드만 건너면 모든 주제 간의 연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처럼 
기록보존 연구는 특정 주제에 의해서 전체가 가깝게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좁은 세상 네트워크(small-world 
network)의 특징을 보였다. 좁은 세상 네트워크란 외견상으로 전혀 관련이 없거나 매우 멀리 떨어져 보이는 사람이
나 사물들 사이에 실제로는 매우 짧은 링크에 의해 연결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평균값이 작을수록 좁은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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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깝다 할 수 있으며, 높은 군집화 계수와 짧은 경로거리를 갖는 것이 특징이다(이수상, 2012). 따라서 기록보존 
연구는 주제 영역 간의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측정
가치

측지선 거리 접근 가능 노드 (OUT) 접근 가능 노드 (IN)

평균경로 2.766 133.015 133.015

표준편차 0.866 11.448 11.448

최소경로 1 0 0

최대경로 6 134 134

<표 2> 전 구간(2000~2021) 키워드 간의 최단거리

<표 3>은 키워드의 동시 출현 빈도 중 가중치가 4회 이상 나타난 키워드 22쌍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가중치
(weight)란 키워드 노드 간의 연결성을 나타내는 링크의 값을 의미한다. ‘전자기록’과 ‘장기보존’이 15회로 가장 
높은 동시 출현 빈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디지털보존’과 ‘디지털아카이빙’이 10회로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국회
기록보존소’와 ‘국회기록관리’는 7회, ‘기록관리기준표’와 ‘보존기간’은 6회로 나타났으며, ‘국가기록원’은 ‘기록정
보서비스’와 ‘OAIS참조모형’은 ‘디지털아카이브’, ‘장기보존’, ‘보존메타데이터’와 각각 5회 동시 출현 빈도를 보였
다. 

<표 3>에 제시된 키워드 22쌍은 중복되는 키워드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가중치 4회 이상으로 나타난 상위 키워
드 쌍은 총 22쌍으로, 이 중 ‘OAIS참조모형’, ‘디지털보존’, ‘장기보존’, ‘전자기록’은 각 4회씩 중복하여 출현하였으
며, ‘디지털아카이브’도 3회 중복 출현하였다. ‘OAIS참조모형’, ‘디지털보존’, ‘장기보존’, ‘전자기록’ 등과 같이 동
시 출현 빈도가 높으며, 다른 키워드와 함께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키워드는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심 
노드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전 구간에서 수행된 기록보존 연구에서 ‘OAIS참조모형’, ‘디지털보존’, ‘장기보존’, 
‘전자기록’과 관련된 주제 영역이 핵심 주제 영역이며, 다른 주제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키워드
임을 보여준다.

순위 키워드1 키워드2 가중치 순위 키워드1 키워드2 가중치

1 전자기록 장기보존 15 12 전자기록 이관 4

2 디지털보존 디지털아카이빙 10 12 전자기록 진본성 4

3 국회기록보존소 국회기록관리 7 12 출처주의 원질서 존중의 원칙 4

4 기록관리기준표 보존기간 6 12 디지털보존 디지털아카이브 4

5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서비스 5 12 디지털보존 웹 아카이빙 4

5 전자기록 기록관리시스템 5 12 디지털보존 디지털 큐레이션 4

5 기록관리기준표 단위과제 5 12 장기보존 디지털아카이브 4

5 장기보존 OAIS참조모형 5 12 장기보존 디지털아카이빙 4

5 디지털아카이브 OAIS참조모형 5 12 OAIS참조모형 정보패키지 4

5 OAIS참조모형 보존메타데이터 5 12 국회기록보존소 국회기록 4

5 데이터세트 행정정보시스템 5 12 웹 아카이빙 OASIS 4

<표 3> 전 구간(2000~2021) 키워드 간의 동시 출현 빈도(4회 이상)

중심성은 한 노드의 집중도를 말하며, 연결 중심성은 키워드 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방법인데, 연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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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 노드 간의 접근이 용이하다고 설명할 수 있다(곽기영, 2017). 키워드의 출현 빈도가 높을수록 노드 크기는 
크며 노드 간의 연결성을 나타내는 링크는 가중치 값이 클수록 굵게 표현된다. 이는 키워드 쌍이 동시에 등장하는 
빈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 구간 3회 이상 출현 및 3회 이상 동시 출현한 키워드의 연결 중심성을 <그림 4>와 
같이 시각화하였다. ‘장기보존’과 ‘전자기록’의 출현 빈도가 높아 노드가 크게 표현되었으며, 두 노드 간 연결성이 
높아 링크가 굵게 표현되었다.

<그림 4> 전 구간(2000~2021) 3회 이상 출현 및 3회 이상 동시출현 키워드 연결 중심성 네트워크

전 구간의 연결 중심 값을 살펴보았을 때, ‘전자기록’과 ‘장기보존’이 가장 높은 연결성을 보였으며, ‘디지털보존’, 
‘OAIS참조모형’, ‘디지털아카이브’, ‘웹아카이빙’, ‘디지털아카이빙’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4> 참조). ‘전자기록’은 
기록보존의 대상이 되는 기록물 유형 중 하나로 2000년 이후 기록 생산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며 기록보존 연구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장기보존’은 ‘전자기록’ 키워드와 함께 출현하는 경우가 많으며 보존 메타데이터와 에뮬레
이션 등 전자기록을 장기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기록보존 주제로 연결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웹아카이빙’은 출현 빈도에 비해 연결 중심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의 
네트워크 시각화 결과를 통해 ‘웹아카이빙’은 ‘웹자원’, ‘OASIS’, ‘디지털아카이빙’, ‘디지털보존’ 등의 키워드와 
연결되어있어 다른 주제에 접근하기 쉬운 키워드인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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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키워드 연결 중심 값 순위 키워드 연결 중심 값

1 전자기록 0.059259 8 국회기록보존소 0.022222

2 장기보존 0.059259 12 기록관리시스템 0.014815

3 디지털보존 0.037037 12 기록관 0.014815

3 OAIS참조모형 0.037037 12 기록관리기준표 0.014815

3 디지털아카이브 0.029630 12 보존기간 0.014815

3 웹아카이빙 0.029630 12 기록정보서비스 0.014815

3 디지털아카이빙 0.029630 12 평가 0.014815

8 아카이빙 0.022222 12 데이터세트 0.014815

8 단위과제 0.022222 12 에물레이션 0.014815

8 연구데이터 0.022222

<표 4> 전 구간(2000~2021) 연결 중심 값(상위 19개)

매개 중심성은 한 노드가 다른 노드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어 중개자 혹은 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매개 중심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다양한 하위 주제들을 매개하는 것이며 이는 다른 주제로 확장이 
가능한 키워드로 해석할 수 있다(이수상, 2012). 즉, 특정 노드가 다른 노드들 사이의 최단 경로에 포함되어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노드의 매개 중심성이 높을수록 네트워크에서 정보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큰 영향력을 
지닌다(곽기영, 2017). 

전 구간의 매개 중심 값을 살펴보았을 때, ‘장기보존’이 가장 높은 매개 중심 값을 가진 키워드로 나타났다( <표 
5> 참조). 다음으로 ‘전자기록’, ‘디지털보존’, ‘OAIS참조모형’, ‘아카이빙’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보존’과 ‘전
자기록’이 기록보존 연구의 전 구간에서 가장 확장성이 높은 주제 영역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순위 키워드 매개 중심 값

1 장기보존 0.017579

2 전자기록 0.012991

3 디지털 보존 0.005417

4 OAIS참조모형 0.005141

5 아카이빙 0.004754

<표 5> 전 구간(2000~2021) 매개 중심 값(상위 5개)

전 구간에서 3회 이상 출현 및 3회 이상 동시 출현한 키워드를 활용한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 분석을 시각화
한 결과를 비교하였다(<그림 5> 참조). 전 구간 기록보존 연구에서 연결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전자기록’, ‘장기 
보존’, ‘디지털보존’, ‘OAIS참조모형’, ‘디지털아카이브’, ‘웹아카이빙’, ‘디지털아카이빙’ 순으로 나타났다. 매개 
중심성에서는 ‘전자기록’, ‘장기보존’이 다른 키워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개 중심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디지털보존’, ‘OAIS참조모형’, ‘아카이빙’ 순으로 나타났다. 

‘전자기록’과 ‘장기보존’ 키워드는 빈도분석 수치와 연결 중심 값, 매개 중심 값이 모두 높게 나타난 핵심 키워드이
다. 즉, 다른 주제 영역과 상대적으로 많이 연결되어있어 영향력이 높으며, 다른 주제 영역의 중간매개 역할을 해주
며 다른 주제로 확장성이 높은 중요한 주제 키워드이다. 따라서 기록보존 연구 전 구간의 핵심 키워드는 ‘전자기록’
과 ‘장기보존’으로 관련 연구가 기록보존 연구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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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디지털보존’, ‘OAIS참조모형’, ‘디지털아카이브’, ‘웹아카이빙’, ‘디지털아카이빙’은 매개 중심성은 상대적
으로 낮지만 연결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키워드 간의 중개하는 정도는 낮지만 다른 키워드와 많이 연결되어 
있는 주제라고 볼 수 있다.

 
전 구간(2000~2021) 연결 중심성 네트워크 전 구간(2000~2021) 매개 중심성 네트워크

<그림 5> 전 구간(2000~2021) 3회 이상 출현 및 3회 이상 동시 출현 연결 중심성 네트워크와 매개 중심성 네트워크

3.2 제1구간(2000년~2007년) 

제1구간 동안 3회 이상 출현하였으며, 2회 이상 다른 키워드와 함께 동시 출현한 키워드의 연결 중심성 네트워크
를 시각화하였다(<그림 6> 참조). 총 3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있으며, 네트워크 연결구조가 비교적 단조롭게 나타났
다. 가장 많은 노드가 연결되어있는 그룹은 ‘전자기록과 ‘OAIS참조모형’을 중심으로 ‘기록관리시스템’, ‘진본성’, 
‘AIP’, ‘보존메타데이터’, ‘장기보존’, ‘아카이빙’, ‘전자저널’ 등 9개의 노드로 구성되었다. 다음으로 ‘디지털보존’을 
중심으로 ‘디지털아카이빙’과 ‘웹아카이빙’ 등 3개 노드로 구성된 그룹과 ‘기록관’과 ‘기록보존소’로 2개 노드가 
연결된 그룹이 나타났다.

제1구간에서는 다른 구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기록관리시스템’, ‘진본성’, ‘AIP’, ‘전자저널’, ‘기록관’과 같은 
5개의 고유한 키워드가 등장하였다. ‘OAIS참조모형’은 키워드의 출현 빈도가 높아 노드가 제1구간에서 제일 두드러
지게 표현되었다. 다음으로는 ‘전자기록’과 ‘장기보존’의 노드가 크게 표현되었다. ‘디지털보존’과 ‘디지털아카이빙’
은 키워드의 출현 빈도는 낮지만, 키워드 간 연결성이 높아 링크가 굵게 표현되었다. 제1구간에서는 2003년 OAIS 
참조모형이 ISO 14721로 제정되고 국내에 소개되면서, 기록보존 분야에 ‘OAIS참조모형’ 등을 주제로 한 전자기록 
보존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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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제1구간(2000~2007) 3회 이상 출현 및 2회 이상
동시 출현 연결 중심성 네트워크

<표 6>은 제1구간에서 3회 이상 동시 출현한 키워드 쌍을 나타낸 것이다. ‘디지털보존’과 ‘디지털아카이빙’이 
4회로 가장 높은 동시 출현 빈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전자기록’과 ‘진본성’이 3회, ‘전자기록’과 ‘기록관리시스템’
이 3회, ‘전자저널’과 ‘아카이빙’이 3회로 나타났다. ‘디지털보존’과 ‘디지털아카이빙’이 주제 키워드 간 연결성이 
가장 높았지만, 그 외 다른 주제 키워드와의 연결은 약하였다. ‘전자기록’은 다양한 주제 키워드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으며 연결성도 높아 여러 차례 등장하였는데, 이는 ‘전자기록’ 주제 키워드가 제1구간에서 높은 영향력을 가진 
키워드인 것을 의미한다.

          

순위 키워드1 키워드2 가중치

1 디지털 보존 디지털 아카이빙 4

2 전자기록 진본성 3

2 전자기록 기록관리시스템 3

2 전자저널 아카이빙 3

<표 6> 제1구간(2000~2007) 키워드 간의 동시 출현 빈도(3회 이상)

제1구간의 연결 중심 값을 살펴보았을 때, ‘OAIS참조모형’이 가장 높은 연결성을 보였다(<표 7> 참조). 다음으로 
‘전자기록’이 두 번째로 연결 중심 값이 높았으며, ‘장기보존’, ‘디지털보존’, ‘아카이빙’ 순으로 나타났다. ‘OAIS참
조모형’은 ‘전자기록’을 ‘장기보존’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 즉 ‘디지털보존’을 위한 아카이빙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 
틀을 마련한 ISO 표준이다(한국기록학회, 2008). 제1구간에서 연결 중심 값이 높은 키워드는 ‘OAIS참조모형’을 
중심으로 모두 주제적으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다. 제1구간에서는 디지털 기록의 장기보존을 위해 OAIS참조모형
을 적용한 사례를 분석하고 OAIS참조모형 적용 방안을 제시하는 등 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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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키워드 연결 중심 값 순위 키워드 연결 중심 값

1 OAIS참조모형 0.166667 6 기록관 0.041667

2 전자기록 0.125000 6 진본성 0.041667

3 장기보존 0.083333 6 보존메타데이터 0.041667

3 디지털보존 0.083333 6 기록관리시스템 0.041667

3 아카이빙 0.083333 6 디지털아카이빙 0.041667

6 기록보존소 0.041667 6 웹아카이빙 0.041667

6 전자저널 0.041667 6 AIP 0.041667

<표 7> 제1구간(2000~2007) 연결 중심 값(상위 14개)

<표 8>은 제1구간의 매개 중심 값을 나타낸 것으로 ‘OAIS참조모형’이 가장 높은 매개 중심 값을 가진 키워드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높은 매개 중심 값을 가진 키워드는 ‘전자기록’, ‘장기보존’, ‘아카이빙’, ‘디지털 보존’ 순이다. 
‘OAIS참조모형’은 제1구간에서 독보적으로 매개 중심 값이 높은 키워드이며, 이는 기록보존 연구의 초기에 ‘OAIS
참조모형’주제가 다른 주제와 중개역할을 하는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체로 연결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가 매개 중심성을 높은 값을 가지는 경향을 보이나, 제1구간에서는 ‘아카이빙’
과 ‘디지털보존’의 순위가 바뀌어 나타났다. 이는 ‘아카이빙’ 키워드가 ‘디지털보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록보존
의 많은 연구에서 직접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으나, 다른 연구 주제들과 연계되어 활발히 연구되었음을 보여준다. 

순위 키워드 매개 중심 값

1 OAIS참조모형 0.079710

2 전자기록 0.047101

3 장기보존 0.043478

4 아카이빙 0.025362

5 디지털보존 0.003623

<표 8> 제1구간(2000~2007) 매개 중심 값(상위 5개)

제1구간에서 3회 이상 출현 및 2회 이상 동시 출현한 키워드를 활용한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 분석의 시각화 
결과를 비교하였다(<그림 7> 참조). 제1구간 기록보존 연구에서 연결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OAIS참조모형’, 
‘전자기록’, ‘장기보존’, ‘디지털보존’ 순으로 나타났다. 매개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OAIS참조모형’, ‘전자기록’, 
‘장기보존’, ‘아카이빙’, ‘디지털보존’ 등으로 나타났다.

제1구간에서는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이 동시에 높은 키워드가 여러 개 등장하였다. ‘OAIS참조모형’은 제1
구간에서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키워드이다. 이 외에도 ‘전자기록’, ‘장기보존’, ‘디지털보
존’ 등의 키워드가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이 모두 높은 상위 키워드로 나타났다. 즉, 기록보존 연구의 제1구간에
서는 ‘OAIS참조모형’과 ‘전자기록’, ‘장기보존’, ‘디지털보존’ 등의 키워드가 영향력과 확장성이 높은 핵심 주제로 
관련 연구가 이 시기의 기록보존 연구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초반인 2000년부터 2007
년까지 제1구간 기록보존 연구에서는 디지털 정보를 장기보존하기 위한 시스템인 아카이브를 위한 개념적 구조와 
틀을 마련하는 것이 주목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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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구간(2000~2007) 연결 중심성 네트워크 제1구간(2000~2007) 매개 중심성 네트워크

<그림 7> 제1구간(2000~2007) 3회 이상 출현 2회 이상 동시 출현 연결 중심성 네트워크와 매개 중심성 네트워크

3.3 제2구간(2008년~2014년) 

<그림 8>은 제2구간 동안 3회 이상 출현하였으며, 동시 출현횟수가 2회 이상인 키워드 네트워크를 시각화한 
것이다. 총 7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있으며, 네트워크 연결구조가 제1구간에 비하여 매우 복잡해졌으며 연결 그룹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전자기록’의 출현 빈도가 높아 노드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전자기록’과 ‘장기보존’의 
연결성이 높아 링크가 굵게 표현되었다. 해당 노드들이 속한 그룹이 가장 복잡하게 연결된 그룹인데, 총 19개의 
노드가 연결되어 구성을 이룬다. ‘기능평가’, ‘평가’, ‘거시평가’, ‘국가기록원’, ‘정보서비스’, ‘기록보존소’, ‘전자기
록’,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 ‘리포지터리’, ‘이관’, ‘디지털아카이빙’, ‘웹 아카이빙’, ‘OASIS’, ‘DRAMBORA’, ‘장
기보존’, ‘디지털 보존’, ‘디지털아카이브’, ‘OAIS참조모형’, ‘디지털 큐레이션’이 해당 그룹의 구성 노드이다. 그 
외에는 3개의 노드로 구성된 그룹이 2개, 2개의 노드로 구성된 그룹이 4개 등장하였다. 3개의 노드로 구성된 그룹은 
‘메타데이터’를 중심으로 ‘기록생애주기’와 ‘아카이빙’이 연결된 그룹과 ‘국가기록관리체계’를 중심으로 ‘국회기록보
존소’와 ‘공공기록물법’이 연결된 그룹이 있다. 2개의 노드로 구성된 그룹에는 ‘오픈액세스’와 ‘기관리포지터리’, 
‘기록관’과 ‘기록물관리전문요원’, ‘구술기록’과 ‘구술사’, ‘데이터관리’와 ‘연구데이터’ 등이 있다.

제1구간과 동일하게 제2구간에서도 ‘전자기록’ 노드를 중심으로 여러 주제 키워드 간의 네트워크 관계가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제1구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OAIS참조모형’은 제2구간에서 영향력이 크게 감소하였
다. 제2구간에서는 ‘전자기록’과 ‘장기보존’의 연결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디지털아카이빙’, ‘디지털보존’, ‘디지
털아카이브’ 등의 주제 키워드가 서로 연결되어있어 큰 그룹으로 나타났다. 제1구간에서 세 그룹으로 나누어져 관계
를 보였던 주제 키워드가 제2구간에서는 한 그룹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제1구간의 가장 큰 
그룹에서 나타났던 주제 키워드 ‘전자기록’, ‘장기보존’, ‘OAIS참조모형’과 제1구간의 두 번째 그룹에서 나타났던 
‘디지털아카이빙, 웹아카이빙, 디지털보존’과 제1구간의 세 번째 그룹에서 나타났던 ‘기록보존소’를 제2구간의 가장 
큰 그룹에서 볼 수 있다. 특히 제1구간의 두 번째 그룹이었던 ‘디지털아카이빙’, ‘웹아카이빙’, ‘디지털보존’ 키워드
는 그대로 제2구간의 첫 번째 그룹에 편입하여 ‘전자기록’, ‘장기보존’, ‘OAIS참조모형’과 직접 링크로 연결되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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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제2구간(2008~2014) 3회 이상 출현 및 2회 이상 동시 출현 연결 중심성 네트워크

제2구간에서는 ‘거시평가’, ‘기능평가’,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 ‘리포지터리’, ‘OASIS’, ‘DRAMBORA’, ‘디지
털큐레이션’, ‘메타데이터’, ‘기록생애주기’, ‘공공기록물법’, ‘국가기록관리체계’, ‘국회기록보존소’, ‘기록물관리전
문요원’, ‘오픈액세스’, ‘구술기록’, ‘구술사’, ‘데이터관리’, ‘연구데이터’와 같은 18개의 고유한 키워드가 등장하였
다. 특히 ‘평가’, ‘거시평가’, ‘기능평가’, ‘이관’, ‘데이터관리’, ‘디지털큐레이션’과 같은 기록보존 활동을 수행하는 
절차나 프로세스 영역의 주제 키워드가 다른 영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등장하였다. 

<표 9>는 제2구간에서 3회 이상 동시 출현한 키워드 쌍을 나타낸 것이다. 동시 출현 빈도 8회인 ‘전자기록’과 
‘장기보존’은 <그림 8>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듯이 가장 연결성이 높은 키워드이다. 다음으로는 ‘디지털보존’과 
‘디지털아카이빙’이 5회로 나타났다. ‘기록관’과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웹 아카이빙’과 ‘OASIS’, ‘이관’과 ‘전자기
록’, ‘장기보존’과 ‘디지털아카이빙’, ‘오픈액세스’와 ‘기관 리포지터리’, ‘평가’와 ‘기능평가’ 키워드는 가중치 3회로 
연결성이 높은 키워드로 나타났다.

순위 키워드1 키워드2 가중치

1 전자기록 장기보존 8

2 디지털보존 디지털아카이빙 5

3 기록관 기록물관리전문요원 3

3 웹 아카이빙 OASIS 3

3 이관 전자기록 3

3 장기보존 디지털아카이빙 3

3 오픈액세스 기관 리포지터리 3

3 평가 기능평가 3

<표 9> 제2구간(2008~2014) 키워드 간의 동시 출현 빈도(3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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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구간의 연결 중심 값을 살펴보았을　때, ‘전자기록’이 가장 높은 연결성을 보였다(<표 10> 참조). ’디지털보존’
이 두 번째로 연결 중심 값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장기보존’, ‘디지털아카이빙’, ‘평가’, ‘디지털아카이브’, ‘웹아카이
빙’,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 ‘기록정보서비스’, ‘국가기록관리체계’, ‘OAIS참조모형’, ‘국가기록원’, ‘메타데이터’, 
‘기능평가’, ‘리포지터리’, ‘DRAMBORA’ 순으로 나타났다.

순위 키워드 연결 중심 값 순위 키워드 연결 중심 값

1 전자기록 0.190476 8 기록정보서비스 0.047619

2 디지털보존 0.142857 8 국가기록관리체계 0.047619

3 장기보존 0.119048 8 OAIS참조모형 0.047619

4 디지털아카이빙 0.095238 8 국가기록원 0.047619

4 평가 0.095238 8 메타데이터 0.047619

6 디지털아카이브 0.071429 8 기능평가 0.047619

7 웹아카이빙 0.071429 8 리포지터리 0.047619

8 영구기록물 관리시스템 0.047619 8 DRAMBORA 0.047619

<표 10> 제2구간(2008~2014) 연결 중심 값(상위 16개)

<표 11>은 제2구간의 매개 중심 값을 나타낸 것으로 ‘전자기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평가’, ‘디지털
아카이빙’, ‘장기보존’, ‘국가기록원’ 순으로 나타났다. 

순위 키워드 매개 중심 값

1 전자기록 0.118550

2 평가 0.068525

3 디지털아카이빙 0.041425

4 장기보존 0.038328

5 국가기록원 0.037166

<표 11> 제2구간(2008~2014) 매개 중심 값(상위 5개)

<그림 9>는 제2구간 3회 이상 출현 및 2회 이상 동시 출현한 키워드를 활용한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 분석결
과를 나타낸다. 제2구간 기록보존 연구에서 연결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전자기록’, ‘디지털보존’, ‘장기보존’, 
‘디지털아카이빙’, ‘평가’, ‘디지털아카이브’, ‘웹아카이빙’ 순으로 나타났다. 매개 중심성 또한 ‘전자기록’이 독보적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평가’, ‘디지털아카이빙’, ‘장기보존’, ‘국가기록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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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구간(2008~2014) 연결 중심성 네트워크 제2구간(2008~2014) 매개 중심성 네트워크

<그림 9> 제2구간(2008~2014) 3회 이상 출현 2회 이상 동시 출현 연결 중심성 네트워크와 매개 중심성 네트워크

‘전자기록’ 주제 키워드는 제2구간에서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이 가장 높은 키워드로 나타났다. <그림 8>에서 
‘전자기록’은 ‘평가’, ‘기능평가’, ‘DRAMBORA’, ‘장기보존’, ‘디지털아카이빙’, ‘이관’, ‘리포지터리’, ‘영구기록물
관리시스템’과 같은 8개의 키워드와 직접 연결된 것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자기록’이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어 해당 노드를 거치면 다른 노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자기록’은 기록보존 연구의 
제2구간에서 가장 영향력과 확장성이 높은 핵심 키워드로 볼 수 있다. 한편, ‘국가기록원’ 키워드는 출현 빈도가 
높거나 연결 중심성이 높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매개 중심성이 높게 나왔다. <그림 8>의 네트워크를 볼 때 ‘국가기
록원’ 키워드가 ‘기록정보서비스’와 ‘평가’를 이어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여 매개 중심성이 높게 나왔음을 알 수 
있다. 

제1구간에서는 OAIS참조모형을 주제로 기록보존의 개념적 구조 틀을 마련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면, 제2구
간에서는 ‘전자기록’을 보존하기 위한 실질적인 프로세스, 활동을 주제로 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평가’, ‘거시평가’, ‘기능평가’, ‘이관’, ‘데이터관리’, 디지털큐레이션’과 같이 기존의 1구간에서는 등장
하지 않았던 키워드가 새롭게 나타났으며, 이는 2000년 초 수행되었던 이론 중심의 주제 연구에서 ‘DRAMBORA’와 
같이 업무 품질 향상을 위한 위험관리기법 등 실무 중심의 연구 주제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4 제3구간(2015년~2021년)

<그림 10>은 제3구간 동안 3회 이상 출현하였으며, 2회 이상 다른 키워드와 함께 동시 출현한 키워드의 연결 
중심성 네트워크를 시각화한 것이다. 19개의 노드로 구성된 그룹 1개, 4개의 노드로 구성된 그룹 1개, 2개의 노드로 
구성된 그룹 3개로 총 5개의 그룹이 나타났다. 19개의 노드로 구성된 그룹은 각 ‘장기보존’과 ‘기록관리기준표’를 
중심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데이터세트’ 노드가 하나로 매개하며 큰 그룹으로 나타났다. 19개의 노드로 구성된 
그룹은 ‘AtoM’, ‘공개소프트웨어’, ‘디지털아카이빙’, ‘디지털아카이브’, ‘보존메타데이터’, ‘정보패키지’, ‘OAIS참
조모형’, ‘장기보존’, ‘보존포맷’ , ‘전자기록’, ‘데이터세트’, ‘행정정보시스템’, ‘기록관리기준표’, ‘평가’, ‘이관’, 
‘보존기간’, ‘기능분류체계’, ‘단위과제’, ‘지방자체단체’의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다. 4개의 노드로 구성된 그룹은 
‘국가기록원’, ‘영국TNA’, ‘기록정보서비스’, ‘민간기록’ 키워드가 연결되어있다. 2개의 노드로 구성된 그룹은 ‘국회
기록관리’와 ‘국회기록보존소’, ‘공동체아카이브’와 ‘집단기억’, ‘아카이브’와 ‘소셜미디어’로 연결되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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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구간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AtoM’, ‘공개소프트웨어’, ‘정보패키지’, ‘보존포맷’, ‘데이
터세트’, ‘행정정보시스템’, ‘기록관리기준표’, ‘보존기간’, ‘기능분류체계’, ‘단위과제’, ‘지방자치단체’, ‘영국 
TNA’, ‘민간기록’, ‘국회기록관리’, ‘국회기록보존소’, ‘공동체 아카이브’, ‘집단기억’, ‘아카이브’, ‘소셜미디어’와 
같은 19개의 고유한 키워드가 등장하였다.

‘장기보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기준표’ 키워드의 출현 빈도가 높아 노드가 크게 나타났다. ‘전자기록’은 출현 
빈도는 낮지만 ‘장기보존’과 연결성이 높아 링크가 굵게 표현되었다. ‘단위과제’도 출현 빈도가 낮지만 ‘기록관리기
준표’와 연결성이 높아 링크가 굵게 표현되었으며, ‘보존기간’, ‘기능분류체계’,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주제 키워
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제3구간에서는 제2구간의 가장 큰 그룹에서 나타났던 ‘디지털아카이빙’, ‘디지털아카이브’, ‘OAIS참조모형’, ‘장
기보존’, ‘전자기록’, ‘평가’, ‘이관’ 등의 키워드가 재등장하였다. 해당 주제 키워드는 제3구간에서도 가장 큰 그룹에
서 나타났다. 그 중 ‘OAIS참조모형’은 ‘보존메타데이터’, ‘정보패키지’와 새롭게 연결되었고, ‘디지털아카이브’는 
‘공개소프트웨어’와 ‘AtoM’과 새롭게 연결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구간에서 활발히 진행되었던 디지
털아카이브 주제 연구가 AtoM과 같은 실제 소프트웨어나 툴 관련 연구주제로 확장되고, OAIS참조모형 주제와 
관련해서는 정보패키지, 보존메타데이터 등 주제로 세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제2구간에서 가장 큰 그룹에 
연결되어있던 ‘국가기록원’과 ‘기록정보서비스’ 노드는 제3구간에서 새로운 네트워크 그룹으로 나타났는데, ‘영국
TNA’와 ‘민간기록’과 연결되어 나타났다. 

<그림 10> 제3구간(2015~2021) 3회 이상 출현 및 2회 이상 동시 출현 연결
중심성 네트워크

제3구간에서는 기록보존 분야에 디지털 기록이 이미 보편화되었으며, ‘데이터세트’, ‘행정정보시스템’, ‘기록관리
기준표’ 등 새로운 기록관리 변화에 대한 기술적 구현 방안 관련 주제 연구가 활성화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소셜미디어 등 기록관리영역에서 기존의 보존 및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록에 관련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었으
며, ‘공동체아카이브’, ‘집단기억’, ‘민간기록’ 등 그동안 공공기록물 중심으로 수행되었던 기록보존 연구가 다양한 
주제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데이터세트의 장기보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기록관리기준표, 기록분류체
계 등의 국내 기록관리 표준 주제 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2>는 제3구간에서 3회 이상 동시 출현한 키워드 쌍을 나타낸 것이다. ‘장기보존’과 ‘전자기록’의 키워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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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기록관리기준표’와 ‘단위과제’, ‘국회기록관리’와 ‘국회기록보존소’는 5회로 나
타났다. 다음으로 ‘데이터세트’와 ‘행정정보시스템’, ‘기록관리기준표’와 ‘보존기간’은 4회로 나타났다. ‘기록정보서
비스’와 ‘국가기록원’, ‘데이터세트’와 ‘장기보존’, ‘보존기간’과 ‘단위과제’는 3회로 나타났다. 

순위 키워드1 키워드2 가중치

1 장기보존 전자기록 6

2 기록관리기준표 단위과제 5

2 국회기록관리 국회기록보존소 5

4 데이터세트 행정정보시스템 4

4 기록관리기준표 보존기간 4

6 기록정보서비스 국가기록원 3

6 데이터세트 장기보존 3

6 보존기간 단위과제 3

<표 12> 제3구간(2015~2021) 키워드 간의 동시 출현 빈도(3회 이상)

제3구간의 연결 중심 값을 살펴보았을 때, ‘기록관리기준표’가 가장 높은 연결성을 보였다(<표 13> 참조). 두 
번째로 ‘장기보존’의 연결 중심 값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OAIS참조모형’, ‘디지털아카이브’, ‘데이터세트’, 
‘단위과제’, ‘기록정보서비스’, ‘보존기간’, ‘기능분류체계’ 순으로 나타났다.

순위 키워드 연결 중심 값 순위 키워드 연결 중심 값

1 기록관리기준표 0.155556 10 행정정보시스템 0.044444

2 장기보존 0.111111 10 평가 0.044444

3 OAIS참조모형 0.088889 10 국가기록원 0.044444

3 디지털아카이브 0.088889 10 전자기록 0.044444

3 데이터세트 0.088889 10 영국 TNA 0.044444

3 단위과제 0.088889 10 정보패키지 0.044444

7 기록정보서비스 0.066667 10 보존메타데이터 0.044444

7 보존기간 0.066667 10 공개소프트웨어 0.044444

7 기능분류체계 0.066667 10 지방자치단체 0.044444

<표 13> 제3구간(2015~2021) 연결 중심 값(상위 19개)

제3구간의 매개 중심 값 상위 5개 키워드를 <표 14>와 같이 제시하였다. ‘장기보존’이 가장 높은 연결 중심 
값을 가졌으며, 두 번째로 ‘기록관리기준표’가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데이터세트’, ‘디지털아카이브’, ‘OAIS참조
모형’ 순으로 나타났다.

순위 키워드 매개 중심 값

1 장기보존 0.087879

2 기록관리기준표 0.081818

3 데이터세트 0.080808

4 디지털아카이브 0.047475

5 OAIS참조모형 0.032323

<표 14> 제3구간(2015~2021) 매개 중심 값(상위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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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구간에서 3회 이상 출현 및 2회 이상 동시 출현한 키워드를 활용한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 분석 시각화 
결과를 비교하였다(<그림 11> 참조). 제3구간 기록보존 연구에서 연결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기록관리기준표’, 
‘장기보존’, ‘OAIS참조모형’, ‘디지털아카이브’, ‘데이터세트’, ‘단위과제’ 순으로 나타났다. 매개 중심성은 ‘장기보
존’, ‘기록관리기준표’, ‘데이터세트’ 세 개의 키워드가 독보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디지털아카이브’, ‘OAIS참조모
형’ 순으로 나타났다.

제3구간에서 ‘기록관리기준표’는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키워드이다. <그림 10>에
서 ‘기록관리기준표’는 ‘데이터세트’, ‘행정정보시스템’, ‘평가’, ‘지방자치단체’, ‘단위과제’, ‘기능분류체계’, ‘보존
기간’과 같은 7개의 키워드와 직접 연결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기록관리기준표’ 키워드는 네트워크
의 중심에 위치하여 다른 키워드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며, 출현 빈도도 높아 제3구간의 핵심 키워드인 것을 알 
수 있다. 기록관리기준표는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업무 처리를 위해 단위과제별로 처분 
기준을 제시한 표이다. 제3구간에서는 기록관리기준표에 대해서 기능분류체계의 최하위 단위인 단위과제별 보존기
간 책정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련 시행령의 개정과 접목시켜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하려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
고 있음을 의미한다. 

‘장기보존’ 키워드도 제3구간에서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이 모두 높게 나타난 키워드이다. <그림 10>에서 
‘장기보존’은 ‘디지털아카이브’, ‘보존포맷’, ‘데이터세트’, ‘전자기록’, ‘OAIS참조모형’과 같은 5개의 키워드와 직접 
연결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장기보존’은 제3구간에서 매개 중심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난, 주제 확장성이 
가장 높은 키워드이다. 따라서 제3구간에서 영향력과 확장성이 높은 핵심 키워드는 ‘기록관리기준표’와 ‘장기보존’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3구간에서는 제1구간의 주요 주제 영역 중 하나였던 OAIS참조모형에서 정보패키지를 구축, 설계하기 위한 
보존 메타데이터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주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2구간에 등장하였던 디지털
아카이브와 관련해서도 제3구간에서는 ‘AtoM’과 같은 실제 소프트웨어나 툴 관련 주제로 확장되어 기술적 구현 
관련 연구들이 주목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제3구간의 기록보존 연구에서는 데이터세트 관련 주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는데, 이는 2015년 국가기록원의 기록보존기술 연구개발사업 이후 행정정보시스템과 데이

제3구간(2015~2021) 연결 중심성 네트워크 제3구간(2015~2021) 매개 중심성 네트워크

<그림 11> 제3구간(2015~2021) 3회 이상 출현 2회 이상 동시 출현 연결 중심성 네트워크와 매개 중심성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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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세트의 보존 관련 주제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제3구간에서는 ‘공동체아카이브’, ‘집단
기억’,‘소셜미디어’ 등의 새로운 주제 영역이 등장하면서 기존에 수행되었던 공공기록물 중심의 기록보존 연구에서 
민간 영역으로 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다. 

4. 결론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수행된 국내 기록보존 연구 463편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부여한 주제 키워드
를 분석함으로써 그동안 수행된 기록보존 연구의 주제 변화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록보존 연구의 키워드 연결 중심성 분석결과, 전 구간에서 ‘전자기록’, ‘장기보존’, ‘디지털보존’, ‘OAIS참
조모형’, ‘디지털아카이브’ 순으로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록보존 연구 주제의 핵심영역이며 영향력이 높은 
주제 영역을 의미한다. 제1구간에서는 ‘OAIS참조모형’, ‘전자기록’, ‘장기보존’, ‘디지털 보존’, ‘아카이빙’ 순으로 
연결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제2구간에서는 ‘전자기록’, ‘디지털보존’, ‘장기보존’, ‘디지털아카이빙’, ‘평가’ 순으
로 연결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제3구간에서는 ‘기록관리기준표’, ‘장기보존’, ‘OAIS참조모형’, ‘디지털아카이브’, 
‘데이터세트’ 순으로 연결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기록보존 연구의 키워드 매개 중심성 분석결과, 전 구간에서 ‘전자기록’, ‘장기보존’, ‘디지털보존’, ‘OAIS참
조모형’, ‘아카이빙’ 순으로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록보존 연구에서 확장성이 높으며 보다 세부적인 연구 
주제들을 서로 연결하고 매개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제1구간은 ‘OAIS참조모형’, ‘전자기록’, ‘장기보존’, ‘아카
이빙’, ‘디지털 보존’ 순으로 매개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제2구간은 ‘전자기록’, ‘평가’, ‘디지털아카이빙’, ‘장기보
존’, ‘국가기록원’ 순으로 매개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제3구간은 ‘장기보존’, ‘기록관리기준표’, ‘데이터세트’, 
‘디지털아카이브’, ‘OAIS참조모형’ 순으로 매개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국내 기록보존 연구동향을 시기별로 분석하고 시각화한 결과, 2000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록보존 연구에
서 ‘전자기록’과 ‘장기보존’ 주제 연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꾸준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연구된 핵심 주제 영역으
로 나타났다. 시기별 네트워크 구조의 특성을 통해 국내 기록보존 연구동향의 주요한 변화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1구간에 형성된 ‘OAIS참조모형’, ‘디지털보존’, ‘디지털아카이빙’ 중심의 주제 영역이 2구
간인 2008년부터는 하나의 구조로 편입되고 보다 복잡한 형태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2구간에서는 1구간의 
‘전자기록’을 중심으로 ‘평가’, ‘국가기록원’이 새로운 키워드로 등장하며 ‘기록정보서비스’, ‘디지털큐레이션’, ‘웹
아카이빙’ 등 주제 영역으로 세분화되었다. 2구간에서는 ‘구술기록’, ‘데이터세트’, ‘오픈엑세스’ 등 새로운 주제 
영역의 구조가 등장하였다. 3구간에서는 1, 2구간의 ‘디지털아카이브’와 ‘OAIS참조모형’을 중심으로 ‘데이터세트’, 
‘보존메타데이터’, ‘보존포맷’, ‘공개소프트웨어’ 등의 관련 주제로 세분화되었다. 또한 2구간의 ‘국가기록원’은 ‘기
록정보서비스’를 매개로 ‘민간기록’ 주제로 연결되어 나타났다. 3구간에서는 ‘공동체아카이브’, ‘집단기억’, ‘소셜미
디어’ 등의 새로운 주제 영역이 나타남을 파악하였다. 

약 20여 년간 수행된 국내 기록보존 연구동향을 종합하면, 2000년부터 2007년까지는 이론, 모델 기반의 주제 
연구,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보다 실무 중심의 주제 연구, 2015년부터 2021년까지는 장기보존을 위한 기술적 
구현 관련 주제로 변화함을 알 수 있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시간의 변화에 따라 국내 기록보존 연구의 
주제 영역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주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꾸준히 기록보존 연구에서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하며 기존에 수행된 적이 없었던 연구 주제들이 새롭게 나타남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기록관리
학에서 보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그 개념 및 연구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향후 기록 보존 연구 분야 
연구의 동향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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